
20 October 23, 2023   Vol. 1495 

  

    

연재

해 보기나 했어?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

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

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

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지난 주말 남편 회사 행사가 있어서 충남 서산 간척

지에 다녀왔다. 높고 푸른 하늘, 따뜻한 햇살과 그늘 

밑 선선한 바람이 마냥 좋은 10월이었다. 사람이 메

우고 자연이 일군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현대그

룹 고 정주영 회장의 꿈과 도전, 그리고 미래를 볼 수 

있었고 그 느낌을 나누어 볼까 한다. 

포브스 선정 세계 재계 순위 9위까지 올랐던 왕회

장 현대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

기업인으로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가출 소년에서 

1930년대 쌀 배달을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업, 건설

업 등을 거치며 세계적인 거대 기업을 일군 자수성

가형 인물이다. 

수많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“시련

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.”,“해 보기나 했어?”,“나는 

젊을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난다. 그날 할 일에 대한 

기대와 흥분 때문에 마음이 설레어 늦도록 자리에 

누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. 밤에는 항상 숙면할 

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. 새날이 왔을 때 가뿐

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고 힘차게 일을 하기 위해서이

다.”등이 있다. 

태생이 도전 그 자체였던 정 회장의 모든 역작이 의

미가 있었지만 서산 간척사업은 현대건설 특유의 기

업 정신이 녹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바다를 메

우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서울 여의도의 33배

에 달하는 4,700만 평의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게 

된 것이다. 

그리고 그 간척지 한 농장에서 소를 키우기 시작

한다. 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50마리였던 소는 

3,500마리가 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소 오백 마리를 

외부로 보내겠다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곳은 바로 

북한이었다. 1998년 6월 통일소라고 명명된 소 500

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같은 

해 2차로 501마리를 가져간다. 이때 마침내 금강산 

관광사업에 관한 합의를 얻어내기도 한다. 

정 회장이 실제로 서산 간척 사업을 할 때 머물렀던 

기념관도 방문했는데 이곳은 정 회장이 서산을 방문

할 때마다 기거했던 곳으로 정 회장의 검소했던 일

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. 서재, 침실, 욕실, 부엌, 입

던 잠옷과 작업복, 운동화까지 그 당시 지냈던 모든 

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. 구멍 난 양말을 기워서 

신고 다니는 부자였다더니 과연 소문대로였다. 그가 

사용했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과 다

르지 않아서 신기했고 또 놀라웠다. 

아내인 변중석 여사 역시 생전 큰 욕심 없이 검소한 

생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“검소한 그림자 내조”로 

유명하다.“재봉틀 하나와 아끼던 장독대가 내 재산

의 전부”라고 말할 정도였으며 집에서 언제나 몸빼 

바지 차림이어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일하는 아

주머니로 착각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. 그런데 실

제로 변중석 여사의 방은 부엌 옆, 영락없는 식모의 

방이었다. 검소한 정 회장의 방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

수준이었다면 재벌가 안주인의 방은 침대도 없는 영

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방 같아서 뭔가 마음이 숙연

해질 정도였다. 현대가에는“채소는 시장에서 사라, 

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, 언제나 겸손하라, 

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”등의 내용을 담은 

며느리 7 계명이 있다더니 괜히 떠도는 이야기가 아

니구나 싶었다. 

정주영 회장의 꿈과 도전이 담긴 서산 간척지 이곳

저곳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오니 붉게 물든 하늘

을 수놓은 철새 떼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.“이래서 

안돼. 저래서 안돼.”이렇게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

내며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두렵기만 한 내게 이 땅

과 저 하늘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.“이봐, 해 보기

나 했어?”실패라는 개념을 버리고 시련을 도전으로 

받아들인다면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았

다. 정말로 실패는 없을 것만 같다. 

해 보기나 했어?


